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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金 金…불멸의 신궁코리아

26일도쿄올림픽남자양궁단체전에서우승한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오진혁이일본유메노시마공원양궁장시상대에서금메달을보이고있다. /연합뉴스

남자양궁단체전금메달…유도안창림동메달

오늘수영황선우 사격진종오 추가은메달도전

대한민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016년리우데자네이루대회에이

어 2연패를달성했다.

이로써한국은지금까지치러진혼성단체전,여

자단체전, 남자단체전등도쿄올림픽양궁종목 3

개금메달을다가져왔다. 당찬신예김제덕(경북

일고)은 안산(광주여대)에 이어 올림픽 2관왕에

올랐다. <관련기사18, 19, 20면>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

이나선남자양궁대표팀은26일일본도쿄유메노

시마공원양궁장에서열린 2020 도쿄올림픽남자

단체전결승전에서덩여우정,당즈준,웨이준헝으

로팀을꾸린대만에 6-0(59-55 60-58 56-55)으

로이겼다.

한국은1988년서울대회에서단체전이처음정

식종목으로채택된이래이종목금메달9개중6개

를 휩쓸었다. 남자 양궁은 비교적 각 나라 기량이

평준화해한국남자대표팀은여자대표팀보다올

림픽무대에서어려운경쟁을해왔다.

혼성단체전과여자단체전에이어남자단체전

까지 3개의금메달을챙긴한국양궁은남녀개인

전금메달2개까지거머쥐면2개대회연속전종목

석권의위업을달성한다.

올림픽정상을한번씩은정복한베테랑으로구

성된이번남자태극궁사들은고비때마다유감없

이든든한버팀목이됐다.

오진혁은2012년런던대회개인전을,김우진은

2016년리우대회단체전을휩쓴바있다.

한국은준결승전에서일본과 4-4(58-54 54-55

58-55 53-56)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슛오프까

지가는살얼음승부끝에웃었다.

한국과일본은이어진슛오프에서28-28로점수

로또다시승부를가리지못했지만, 김제덕이과녁

중심부에가장가깝게화살을꽂으면서한국이결

승행티켓을거머쥐었다. 김제덕의 10점은중심에

서 3.3㎝, 가와타의 화살은 5.7㎝떨어져 있었다.

2.4㎝가한일전승부를갈랐다.

재일동포3세인유도대표팀안창림(KH그룹필

룩스)은일본유도의성지인일본무도관에태극기

를띄웠다.

안창림은이날도쿄일본무도관에서열린유도남

자 73㎏급동메달결정전에서루스탐오루조프(아

제르바이잔)를상대로업어치기절반승을거뒀다.

한국수영의새희망 황선우(서울체고)는이날

생애첫올림픽무대에서한국경영선수로는 9년

만의결승진출을이뤘다.

황선우는이날오전일본도쿄아쿠아틱스센터

에서열린 2020 도쿄올림픽경영남자자유형 200

ｍ준결승에서1분45초53의기록으로 2조 5위, 전

체16명의선수중 6위를차지했다.

이로써황선우는 27일오전10시 43분 8명이겨

루는결승에나서서메달을노려볼수있게됐다.

올림픽 경영 종목 결승 진출은 한국 선수로는

2012년런던대회박태환이후 9년만이다.

한편, 사격 황제 진종오(42)가 역대 한국인

올림픽최다메달리스트신기록수립에재도전한

다.

진종오는 27일추가은(20)과짝을이뤄일본도

쿄아사카사격장에서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10

ｍ공기권총혼성단체전에출전한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남녀 궁사들은 혼성단체

전,단체전을마치고이날개인전레이스를시작한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전남 전국 귀농 귀어1번지
지난해귀농가구수 1위

7년연속 1위였던경북추월

귀어가구수는3년연속 1위

지난해귀농과귀어를위해가장많이찾은지역

은전남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전남은지난해처음귀농가구수 1위를꿰찼고,

귀어가구는3년연속 1위를차지했다.

26일호남지방통계청이발표한 2020년귀농어

귀촌인현황및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전

남귀농가구는 2374가구로, 전년(2014가구)보다

16.5%(333가구)증가했다.

전남 귀농가구는 전체(1만2489가구)의 18.8%

를차지하며 17개시도가운데가장많았다.

관련통계를낸지난2013년부터 7년연속귀농

가구1위는경북이었다.지난해에는전남이경북과

113가구격차를내면서 1위에올랐다.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당 평균 가구원은 1.32명

으로집계됐다. 귀농가구원 3108명가운데농사를

짓는귀농인은 2358명이었고, 가구원 750명을동

반했다.

고흥과화순은전국 139개시군가운데귀농인

수 3~4위에나란히이름을올렸다.

귀농인상위5개지역은경북의성군(212명),상

주시(181명),고흥군(180명),화순군(172명),전

북임실군(161명)순이다.

전남 귀농인(2358명)에 대한 성비 비율은 남성

65.1%와여성34.9%로남자가배가까이많았다.

귀농 가구의 78.4%인 1841가구가 1인 가구였

다. 작물별로 보면 39.1%가 채소를, 36.8%가 논

벼, 24.7%가과수를재배했다.

전남에바다농사를짓기위해귀어한가구수는

302가구로전체의 33.7%를차지했다.

전년 358가구와 비교하면 15.6%(-56가구) 줄

었다. 80.1%가 1인가구로, 가족없이 나홀로귀

어했다.귀어인중남자의비율이70.2%로대다수

를차지했다.

귀어인 규모가 높은 시군은 충남 태안군

(161명), 신안군(75명), 인천 옹진군(75명), 충

남보령시(69명),전북부안군(59명)등이다.

귀어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가

34.5%와 28.2%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35℃
광주 전남날마다폭염

피해없게철저대비를

광주전남 지역에 18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있다. 폭염은당분간지속될것

으로보여폭염피해등이우려되고있다.

<관련기사7면>

26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광

주와화순등전남11개시군에폭염경보

가발효됐고,목포와여수등 7개시군에

는폭염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

폭염경보는최고체감온도35도를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

는33도가이틀이상지속될때발효된다.

광주와전남에서폭염특보는지난9일

부터 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며 18일째 불

볕더위가이어지고있다. 광주와전남일

부지역에서는열대야도나타나고있다

계속되는폭염으로인해이날까지광주

와전남지역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 67

명인것으로나타났다.

기상청은당분간무더위가계속될것으

로내다봤다.

기상청은 27일은 낮 최고기온 35도,

28일은 34도로덥겠다며 당분간폭염이

지속되겠고,대도시와해안지역에서는열

대야(최저기온25도이상)가나타나는곳

도있겠으니폭염으로인한피해가없도록

대비하기바란다고말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山사나이김홍빈히말라야의별이되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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